
세파클러 "개점휴업" 속출
수요정체 등 시장여건 악화 … 미원 시장참여도 문제

국내 세파클러 수요가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도 시장장벽에 부딪혀 고전함에 따라 생산을

중단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세파클러항생제는 9 4년 경보화학이 K I S T와 공동으로 개발에 성공한 이래 유한

양행과 신풍제약도 잇따라 시장에 참여했으나 협소한 국내시장 여건과 수출다변화 실패 등으로 인해

대부분의 기업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런 가운데 미원이 9 5년 완공목표로 연산 1 0 0톤규모의 초메머드급 세파클러항생제 생산공장 설립

을 추진중에 있어 시장과열은 물론 사업 타당성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. 

물론 미원측은 국내시장을 탈피해 세계시장 공략용이라고

항변하고 있지만 최근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의 경우 특허보

호연장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파클러에 대한 특허권을 가

진 Eli Lilly의 특허만료가2 0 0 2년까지 연장, 향후 몇년간

수출이 막히게 되었다. 

또 유럽시장도 D N F승인절차를 통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

이미 이태리 ACS Dobfar 및 Opos Chemical 등 대메이커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

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. 

유한양행과 신풍제약 등도 이같은 수출장벽을 넘지 못했으며 타지역으로의 수출은 너무 고가라는 단

점 때문에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 

또 국내기업들은 일본 S h i o n o g i등 대메이커들의 틈새시장을 노려 일본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최근

들어 D o b far 등의 거센 도전으로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 

9 4년 세파클러 수출은 경보화학이 9톤, 유한양행 2 . 5톤, 신풍제약 1 . 5톤 등 총 1 3톤 정도인 것으로

조사됐다. 

수출가격은 K g당 1 2 0 0∼1 3 0 0달러선으로 약간씩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세파클러 국내수요는 9 4년 4톤, 40억원으로 9 3년 3 . 3톤, 36억원에 비해 수량기준으로 21% 신장하

는 등 비교적 고성장했으나 단지 경보화학 등의 신규참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. 

따라서 앞으로 국내수요는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. 

현재 국내 세파클러 시장은 대웅릴리가 9 0 %이상 장악하고 있으며 경보화학 등 3개기업이 나머지

1 0 %시장을 분할하고 있다.

한편, 종근당을 비롯해 제일제당, 영진약품 등 3 0여기업들이 최근 세파클러제제생산허가를 보사부에

등록했으나 일동제약 등 일부기업만이 생산가동하고 있을 뿐 나머지 기업들은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

알려졌다.

<화학저널 1 9 9 5 / 4 / 3 >

국내 세파클러 수요현황(단위 : Kg, 억원)

1 9 9 2 1 9 9 3 1 9 9 4

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

2 , 8 0 0 2 9 3 , 3 0 0 3 6 4 , 0 0 0 4 0


